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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중운동 역사의 일부가 된 사회진보연대 

2008년 12월 사회진보연대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한다.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

보이는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게 10년이다. 우리는 산을 움직이고 있나?  이제 

사회진보연대는 그 산을 옮기려는 운동역사의 일부분이다. 사회진보연대가 

지향하는 이념에서부터 현실활동, 활동기풍 그 모든 것이 동시대 운동을 형성

하는 한 부분이자 역사의 평가대상이 된다. 자임해야 할 책임은 더 무겁고 앞

으로 내딛는 한걸음은 더 신중하다.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진보

연대의 지난 10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엄정한 자기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. 

이번 특집은 <사회진보연대 과거 현재 미래>로 구성했다. 

1998년 출범 시점이 IMF 외환위기였다면, 10주년은 세계대불황을 예고하는 

상황에 처해 있다.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닐 것이다. 1997-98년 아시아 경제위기

는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격화된다는 표현이었다. IMF 외환위기 직후 우리 운

동은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.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운동주

체의 상황, 인식과 행동력이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. 현재 

우리의 인식과 제언을 담은 <세계 경제위기와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>를 작성

했다. 이에 관한 토론은 우리의 활동을 개선하리라 믿는다. 또한 회원의 활동

은 곧 우리의 얼굴이다. 그 목소리를 <회원칼럼>으로 모았다. 새로운 10년을 맞

이하는 모색과 기대가 그 안에 있다.  

우리에게는 ‘공통의 불변수’가 있다. 그것은 모든 변화에 대해 대응하게 하는 

우리 운동의 이념과 역사다. 그 거울에 비추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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